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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의 신비부터 해양 제국의 역사까지, 
‘K-오션MOOC’에서 쉽고 친숙하게 배운다
 -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양 강좌 5편 순차 공개... 누리집·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11월 9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국민이 

바다를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K-오션MOOC(Korean Oc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신규 강좌 5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K-오션MOOC’는 해양과학, 문화, 역사, 산업 등 바다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해양 교육 플랫폼이다. 2023년 2월 개설 이후 역사 

강사 최태성,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흥미로운 해양 교육 콘텐츠를 선보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1개 

강좌를 운영하고, 누적 방문자 수는 35만 명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좌 공개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해양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K-오션MOOC’ 누리집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좌를 공개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해양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첫 강좌는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드림’을 

운영하는 김정훈 씨가 강연자로 나서 극한의 심해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소개한다. 영화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11월 23일(월) 공개되는 강좌에서 해양 문화 콘텐츠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 밖에도 해양생물 수의사 이영란 대표,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등이 참여한 강좌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K-오션MOOC’ 강좌는 누리집(https://koceanmooc.or.kr)과 유튜브 

채널 ‘K-오션MOOC’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바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양한 가치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라며, “이번 유튜브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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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K-오션MOOC 개요 및 신규 강좌 공개 일정

□ K-오션 MOOC 개요    ※ https://koceanmooc.or.kr

ㅇ (사업목적) 해양 관련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강연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해양 교육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23. 2.∼)

     *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시스템

ㅇ (운영현황) 41개 강좌(누적)·총 방문자 35만 명(‘25 기준)

ㅇ (수강방법) K-오션MOOC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K-오션MOOC‘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

□  ’26년 신규 강좌(5개) 

강연자 제목 공개 일자

김정훈
(114만 유튜버 

‘과학드림’)

‘극한의 심해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생존전략’
11. 9.(월)

김한민
(‘명랑’ 등 
영화감독)

‘영화와 이야기로 풀어보는 해양문화 

콘텐츠의 가치’
11. 23.(월)

이영란
(해양생물 
수의사)

‘고래와 바다거북을 치료하는 

해양생물 수의사의 역할과 진로’
12. 7.(월)

김율성
(국립한국해양
대학교 교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해운·항만물류의 중요성과 미래’
12. 21.(월)

썬킴
(역사 유튜버)

‘포르투갈 해양제국의 흥망사를 

통해 살펴보는 바다와 해양영토의 

의미’

12. 28.(월)


